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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초목이 온 산을 홍록(紅綠)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화답하는 푸
른 봄, 약동하는 대지의 기운 또한 법주사의 새로운 도약을 반기고 있습니다. 

신라 의신(義神)스님의 원력으로 창건한 지 1600여년, 법주사는 미륵신앙의 중심도

량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구도를 위한 정진과 전법 도생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선맥을 계승한 금오선사의 수행가풍이 살아 있는 조사선의 종가이

기도 합니다. ‘화두를 들면 산사람이요, 놓치면 죽은 사람’이라는 기치로 종단의

선맥을 이어주시고, 정화불사의 주역으로 헌신하시며 계율정신을 회복해 주셨던 금

오스님의 자취와 더불어 그 규모와 역사는 물론 전통에 있어서도 이곳 법주사는

‘호서제일가람’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흐름속에서 산중의 각 교구본사

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법주사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물론 참

배객까지 감소하는 현실은 교구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문중의 화합과 수행자

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원로 스님들을 충실하게 모시는

동시에 대중의 원만한 화합을 이끌어 원융살림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은 새로운 생각, 획기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조스님이 취임하게 된 것은 신선한 사고로 교구의 운영을 새롭

게 일신해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조스님은 중

앙종회의원과 국제선센터의 주지를 역임하며 현대적 감각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하

고 향후 교구 운영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청사진의

실행은 신도들이 떠나는 신행공간은 그 본래의 존재가치가 전무하다는 반성에서 시

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지역인 충청지역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조스님께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를 4대 과제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주사가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꽃피웠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 
현실이 아닌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에 안주

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뜻에 맞추어 법주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

을 해야 합니다. 

1600년의 역사와 조사선의 전통이 아무리 자랑스럽다 해도 올곧게 계승하지 못한

다면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에 불과합니다. 사부대중이 가득한 신행도량으로 변모시

키고, 충청불교를 활성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호서제일가람의 면모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속리산의 신록들은 지금은 비록 작은 잎이지만 곧 울창한 녹음

으로 온 산을 뒤덮을 것입니다. 충청지역 불교 또한 지금은 작은 신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곧 울울창창한 큰 숲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신심과 원력

을 한데 모아 교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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